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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융복합, 새롭고 즐거운 가능성의 확장

IP는 모든 창작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에 가장 

충실함으로써 그 원천으로부터 

더 많은 창작물을 창출해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시되고 

중시돼야 할 자산이다.

이승욱 호보트 대표

IP 융복합, 새롭고 즐거운 가능성의 확장
IP의 시대는 이제 융복합이라는 장르 간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이야기가 다른 매체 안에 깃들 때,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재미가 생겨난다. 그리고 이는 콘텐츠 창작자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을 일궈나가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기쁨을 선사한다. 나에게 

IP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이번 호에서 만난 인터뷰이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나에게는 IP가 소중한 ‘아이’처럼 

느껴진다. 아이는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IP를 2차, 3차 저작물로 만들어 

다른 세계로 옮길 때는 원래 가지고 

있는 힘과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원작자들이 행복해야만 

콘텐츠시장에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성장할 수 있다. 

엄동열 상상마루 대표

나에게 IP란, 모두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나만의 ‘연예인’이다. 

그리고 그 연예인을 띄우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 매니저가 

바로 나다. (웃음) IP는 내게 애증도 쌓여 있고, 둘만의 추억도 

많아 마치 친구 같은 연예인이다. 내가 나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반면 나를 움직이는 

창작의 열정을 주는 아이러니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 매력에 

중독되어 도무지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IP는 지식 디자인이 
수행되는 거래소이자 
가치를 창출하는 
교섭장입니다.”

성웅 세븐슬로스 대표

김진택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기존에는 그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자산이라

고 본다. 이로 인해 IP가 적절하게 보호, 관리받지 못했

던 사례가 많은 것이 안타깝다. IP융복합을 통한 새 가치 

창출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IP 보호가 선행적으로 이뤄

졌으면 한다.
진솔 플래직 대표

한국의 웹콘텐츠는 양적, 질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원천 IP로서 그 활용 가치가 높다. 불확실성 높은 

콘텐츠 무한 경쟁의 시대에 스토리의 힘이 입증된 

IP만큼 든든한 자원은 없다. 그저 어린 아이들의 스낵 

컬처가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답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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